
코오롱, 주가 폭락 개미피해 속출
5일간 30%이상 떨어져 … 부국증권 매수 주문에 개미들 손실 눈덩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조짐을 보여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주식을 투매하는

사이에 개미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시장정보에 어두운 개인들에게 헐값에 사라고 부추겨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9월16일 9.99% 급락했고 15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5거

래일간 30% 이상 폭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월14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듀

폰이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평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평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충격이 계속돼 최근 주식을 많이 사

들였던 개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9월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을 순매도하는 등 위험신호를 미리 감지하

고 비중을 줄였지만, 개인은 <저가 매수>를 부추긴 증권사들에게 속아 꾸준히 사들였기 때문이다.

부국증권은 평결 당일인 9월14일자 보고서에서 “영업실적보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저가에 살 기회”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최상도 연구원은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승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패소하더라도 금액

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공시가 늦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8월 말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규정에 따라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거래소가 언론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를 요구한 다음에야 답변 형식으로 소송 결과를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새벽 4시30분 평결이 발표되자마자 언론 및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평결문 원본을 입수하지 못해 자진공시는 하지 못했고, 일부 투자자가 소식을 늦

게 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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